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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은 '강대국 부상'의 꿈, 아베는 '강한 보통 국가'의 꿈 

미래·세계 지향하며 전략 갖춰 세계를 상대로 한국 이끌어가려면 

과거의 피해 잊고 미래 설계 나서야

중국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세계 전략을 짜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보통

국가화하고 미국은 세계 패권 유지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반면 한국은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집안싸움만 하고 있는 느낌이다. 세계시장에

서 먹거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롭게 나라 안 밥그릇

타령이다. 폐쇄감과 좌절감이 드는 걸 어찌할 수 없다. 그 한가운데 정

치권이 있다. 그걸 국민은 다 아는데 그들만 모른다. 

우리 주변국은 꿈을 꾸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의 꿈'을 말한다. 중국은

공산당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먹고살 만한 경제성장을 이

룬 '소강(小康) 사회'를 달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꿈을 꾸고 있다. 세계를 전략 공간으로 보면서 중앙아시

아를 통해 유럽에 닿는 새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새 해양 실크로드

를 만드는 '일대일로'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반부패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

면서, 국제사회에 자국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는 '주동작위(主動作爲)'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배제한 신질서를 만들려는 전략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의 꿈은 일본을 '강한 보통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상실한

일본의 성장 잠재력, 외교적 영향력의 저하, 사회적 폐쇄감을 극복하고자 아베는 '강하고 적

극적이며 자랑스러운 일본'을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활력 있

는 일본을 만든다는 그의 공약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아베는 '지구의를 돌려 보는 외

교'를 한다며 시야를 국제 공간으로 돌리고,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질서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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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질서를 돕는 국제적

첨병이 되고 있다. 자랑스러운 일본을 만들겠다며 자학 사관을 버리고 대신 자긍 사관을 심

자고 한다. '주장하는 외교'를 통해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의 꿈에는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 

중국의 꿈과 일본의 꿈에는 세 공통어가 있다. 시간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고, 공간적으로

'세계'를 지향하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 그들보다 내일이 절박하고 삶이 팍팍

한 한국에선 이 세 가지가 보이지 않는다. 

기업과 민간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경쟁력 강화에 절치부심하는데,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는 나라 안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심이다. 세계가 어찌 변하든 그들의 경쟁

공간은 좁은 국내에 있다. 이제 세간에선 통하지 않는 떼법과 우격다짐과 자기기만이 그들의

세계에선 이상할 게 없다. 오죽하면 젊은 세대가 '정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고 외칠까.

연봉 8000만원 넘는 노동 귀족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며 폭력을 일삼을 때 누

가 공감할까? 눈을 밖으로 돌릴 때다. 

미래의 먹거리와 국가 진로는 과거 회상이나 과거 부활에서 오지 않는다. 식민지 시대와 분

단, 전쟁의 상처와 성장의 뒤안길은 기억해야 하지만, 시대정신은 미래에 방점을 놓아야 한

다. 주변국의 피해자였던 과거의 기억만 되새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지를 고민할 때다. 잘살고 강한 주변국이 있다는 것은 도전이기도 하지

만 기회일 수도 있다. 

국가 전략은 거친 세계를 헤쳐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관료적 무사안일주의는 전략을 거부한

다. 자기 임기 동안 사고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곳

에는 전략이 아니라 꼼수만 자란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도 '걱정할 게 없다. 괜찮다'고 하는 정부를 국민은 믿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자기를 버리는 공직자도 많다. 하

지만 그들도 세계를 상대로 한국을 이끌어갈 치밀한 전

략적 항해도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강하고

활력 있는 한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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